분석적 요약
<현안문제> - 성매매는 무조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까?
<주장> - 진화심리적 관점에서 성매매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핵심어>
성매매 : 남자는 강한 성충동을 충족시키면서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자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성행위
진화심리학 : 동물의 심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성적충동 : 순간적으로 성욕 또는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어키는 심리적 자극
<근거>
p1 - 남자는 정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진화되었다.
p2 - 여자는 소중한 난자를 위해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진화되었다.
c1 - 남녀 간의 성의식 차이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생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p3 -(하지만)남자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자손임을 확신할 수 없었다.
p4 -(따라서)남자는 성을 억누르는 본능도 진화하였다.(불확실한 양육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p5 - 성매매는 두가지 본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행태이다
c2 - 성매매를 통해 남자는 강한 성충동을 충족시키고,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p6 - 남녀는 동등해야하고, 성 윤리는 사회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화심리학 입장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태도이다.
p7 - 인문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진화심리학이 생물학적 차이를 빌미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p8 -(하지만) 진화심리학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p9 -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투쟁본능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월등히 강하도록 진화해왔다
p10 - 진화심리학은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투쟁본능을 가지고 있다해서 남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c4 -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진화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p11 - OECD국가들 90%이상이 성매매를 합법,비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p12 - 이들은 과학적 성과를 존중,이해하며 종교의 윤리적 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 제도, 법률을 갖추었다.
C - 성매매의 윤리, 법률은 진화를 거친 동물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윤리적 관성에서 벗어나 재구성되어야 한다.
<숨은 전제 or 기본 가정>
-남녀는 생리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진화되어 왔다.
<추가된 전제(배경,관점)>
-성매매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임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함축적 결론>
-성매매에 대한 문제를 남녀간의 생리학적, 본능적 차이를 고려해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요약문
남녀간의 성의식 차이는 남자는 정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여자는 소중한 난자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생리적차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남자는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자손임을 확신할 수 없기 떄문에 불확실한 양육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을 억누르는 본능도 진화해 왔다. 두가지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매매라는 행태로 강한 성충동, 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화심리학 입장에서 남녀는 동등해야 하고, 성 윤리는 사회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태도이다. 인문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진리심리학이 생물학적 차이를 빌미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투쟁본능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강하도록 진화되어 왔다고한다. 그렇지만 진화심리학은 여자가 남자보다 투쟁본능이 강하다고 해서 남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리적 현상, 진화를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OECD국가들 90%이상이 과학적 성과를 존중, 이해하고 종교의 윤리적 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 제도, 법률을 갖추어 성매매를 합법, 비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임으로 성매매에 대한 문제를 진화를 거친 동물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남녀간의 생리학적, 본능적 차이를 고려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적 논평
<논리성(타당성,내용적 수용 가능성)>
이 글의 주장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두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주장과 관련있는 근거들로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거들의 내용이 진화심리학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써진 내용이기에 모두 참인 근거라고 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공정성, 충분성>
이 글의 경우 다른 관점을 배제하고 진화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주장한 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인간의 본능, 생리학적 차이만 성매매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떄문에 인간의 존엄성, 인권, 사회적 시선 등을 배제한 상태이다

논평문
이 글의 경우 진화심리학적 관점으로 성매매를 인간의 성적충동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수용하라는 주장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들을 수용해나가지 않는 주장들을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진 글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또는 인간의 생리학적 차이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 사회적 시선등을 고려하며 이야기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을 이어나가는 이 글의 관점에서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성매매로 인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무조건 일어날 것이다.
진화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한가지만 가지고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로지 남녀간의 생리학적 차이, 진화된 본능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 성매매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